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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0달러대 폭락 가능성 농후!
사우디 1500만배럴까지 증산 노력 … 공포 프리미엄 15달러 제거

알리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11월 29일 국제유가가 석유 공급부족과 중동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배럴당 15달러 가까이 폭등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나이미 장관은 런던에서 열린 석유 관련회의 직후 “긴장에 대한 공포, 원유 공급부족에 대한 공포, 증산여력 

부족에 대한 공포 등이 공포 프리미엄”이라면서 “모든 공포가 유가를 10-15달러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또 12월 초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와 관련해 사우디는 생산능력을 초과해 계

속 석유를 생산하는 OPEC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하루 1100만배럴인 사우디의 석유 생산능력을 1250만배럴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특히,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사우디는 하루 1500만배럴까지 생산할 시나

리오를 연구중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는 하루 150만배럴 이상을 증산할 수 있는 산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이미 장관은 현재의 세계 석유 수급상황과 관련 “석유 생산이 소비를 약간 초과하고 있으며 겨울철 석유 

소비피크를 앞두고 소비국들의 석유 재고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럴당 33-35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Dubai유 가격이 20달러대로 폭락할 가능성이 일부에

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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